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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살 빼는 약과의 전쟁 선포
세계 암페타민 소비의 90% 차지 … 거식증 증세 사망사고 잇달아

브라질이 전 세계 살 빼는 약 소비량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이 11

월25일 브라질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립마약조사국은 11월24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2005년 각종 의약품 사용실태를 조사

한 결과 브라질이 세계에서 살 빼는 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다이어트 약품 제

조에 사용되는 성분인 암페타민의 소비량이 연간 30톤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암페타민 사용량은 1995-96년 사이에 기록한 22톤보다 3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살 빼는 약의 사용이 지나치게 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암페타민은 중추 및 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로, 특히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전 세계적으로 

비만증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브라질 보건부 관계자는 “UN 등도 브라질이 암페타민 성분 사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

고 조만간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라면서 최근 브라질에서 거식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한 것이 관

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페타민 사용 증가로 거식증이 크게 문제되자 포르투갈은 4년 전부터 암페타민의 상업적 판매를 중단

시킨 점을 언급하면서 “브라질 정부도 의학적 치료를 제외한 미용분야에서 암페타민 사용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에서는 11월14일 한 여성모델이 지나친 다이어트에 따른 거식증 증세로 사망한데 이어 2일만에 모델 

지망생인 여대생이 같은 증세로 목숨을 잃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상파울루 주립대학(USP)의 조사결과 1주일에 평균 80여명이 심각한 거식증 증세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

으로 나타나 전문모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지나친 다이어트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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